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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태국

5-1 소매 시장에 유입되는 해외 투자

  주요내용

 ‌�Big C Supercenter Plc를 소유 중인 Berli Jucker Plc (BJC사)는 100억 바트를 

할당하여, 2017년에 213개의 신규 매장을 개설하고 54개의 기존 매장을 업그

레이드 함으로써 Big C 하이퍼마켓 체인의 규모를 확장할 계획임

 �BJC의 그룹 전략 및 투자자 관계 담당 수석 부사장인 Oliver 

Gottschall은 소매업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Big C 네트워

크를 적극적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밝히며, 내년 총 투자액 중 80억 바트는 

9개의 Big C 대형 마트, 4 개의 Big C Market 매장 및 200개의 Mini Big C 매장을 열고 54개의 기존 

소매점 업그레이드에 사용될 예정이며, 나머지 20억 바트는 BJC의 운영 개선에 사용될 예정임

 �‌�Big C의 2017년 투자 계획은 Big C와 BJC의 소매업 합병을 이끌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, BJC의 도매 사업인 

MM Mega Market은 최근 Big C의 하이퍼마켓 사업과 합병되어 확장 및 관리 효율성을 높임

 ‌�Nong Khai 및 Sa Kaeo 지역 2개의 MM Mega Market 매장은 라오스 및 캄보디아 인근의 전략적 

위치 덕택에 Big C의 소매 네트워크를 촉진하고 국경 간 무역에 대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며, 

BJC는 주로 Big C 브랜드하에 태국에서 700개 이상의 다양한 형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베트남에 

100개 이상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음

 ‌�BJC의 최고 경영자인 Aswin Techajareonvikul에 따르면 담배 및 주류 판매가 점진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

Big C의 올해 3분기 매출이 227억 바트로 20% 감소, 순이익은 전년 대비 14.6% 증가한 15억 3,000만 

바트를 기록한다고 밝힘

 ‌�Big C는 총 매출 926억 바트에 52억 7000만 바트의 순이익을 기록하였고 경기 침체와 소비부진으로 9개월 

동안의 매출은 7.3% 감소하였으나 순이익은 증가함. Gottschall은 “3/4분기의 순이익 증가는 저탄소 

제품이 더 많은 신선 식품으로 대체 된 Big C 구조 조정에 기인한다”고 말했으며,  “수익이 낮은 주류와 

담배 판매 중단으로 이윤과 사업 지속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”이라고 말함

*출처: �http://www.bangkokpost.com/business/news/1147777/big-c-plans-b10bn-retail-
expansion?refer=http%3A%2F%2Fm.facebook.com%2F

 시사점
● ‌�Big C와 같이 태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유통업체들이 태국 내부 및 주변국에 운영 중인 매장에 대한 

투자를 확대하고 있음. 최근들어 더욱 유통업체 별 경쟁이 치열하여 신규 매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

있으나 각 유통업체 및 매장 특성에 맞는 식품을 감안한 수출전략이 필요함

 작성 : 방콕 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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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-2 태국대표 음료회사 ThaiBev의 아세안內 사업확대 계획

  주요내용

 ‌�태국의 대표 음료업체인 ThaiBev는 54억 달러의 매

출을 자랑하는 아시아 최대의 음료 회사 중 하나임. 

Suntory, Asahi Group, Kirin Holding, Yili Group 

및 China Mengnui Dairy의 매출액은 각각 218억 달러, 

166억 달러, 140억 달러, 97억 달러 및 78억 달러임 

 �태국 Thai Beverage Plc는 낙관적인 경제전망을 통해 

Vision 2020 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내년 태국에서 음료 

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40억 바트(약 1,324억 원) 규모를 

투자할 계획임. Vision 2020에 따라 연평균 12~16% 성장률과 아세안 내 최고의 음료회사가 되는 것을 

목표로 두고 있음. 올해 매출은 14.8%증가한 1,390억 바트, 순이익은 14,3% 증가한 190억에 달하며 알콜

음료와 비알콜음료 모두 생산하고 있음

 �‌�ThaiBev의 최고경영자인 Prapakon Thongtheppairot는 ThaiBev에서 Rock Mountain 브랜드로 소다수를 다시 

출시하였으며 내년까지 150억 바트 소다수 시장에서 30% 점유율을 목표로 두고 있음. 최대 라이벌인 Singha 

소다수는 시장점유율 95%를 차지하고 있으며 5%는 ThaiBev의 Chang 소다수가 차지하고 있음

 ‌�ThaiBev는 미얀마, 베트남 및 필리핀에서 알콜음료 제품 확장을 목표로 베트남에 위스키와 태국 화이트 

스피릿 유통회사를 설립하고 현재 39%에서 2020년까지 46%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것을 밝혔음. 태국

현지 맥주 시장은 지난해 1,800억 바트 규모로 20억 리터를 판매함 

 ‌�Singha의 Leo브랜드는 53%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으며, ThaiBev의 Chang 브랜드는 38%, Singha 

브랜드는 5~6%, Heineken은 4~5%의 점유율을 보였음  

 �ThaiBev는 향후 3년 이내에 전국에 17개의 새로운 유통센터를 개설할 계획임. 더불어 ThaiBev의 비알콜 

사업담당 최고경영자인 Vivek Chhabra는 태국인들의 건강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건강 제품을 자사의 

포트폴리오로 확대하는데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밝힘

*출처: �http://www.bangkokpost.com/business/news/1142021/thaibev-keeps-b4bn-annual-investment

 시사점
● ‌�한국 주류 및 음료 업체들은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아세안 주류 및 음료시장 진출에 있어 태국을 포

함한 아세안 내 음료사업 확장계획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

 작성 : 방콕 지사


